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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12월 1주차 

온다라 교양플라자 수강생 모집 안내

우리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학교 고전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온다라 교양 플라자가 

대면 비대면 강좌로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

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원 또는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 센터(063-220-3203)으로 신청하

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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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속의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언 - 1971년 12월 6일
  

 

1971년 4월 27일 대한민국 7대 대통령 선거가 이뤄진다. 신민당 후보였던 김대중은 예비

군 폐지ㆍ노자공동위원회 구성ㆍ비정치적 남북교류ㆍ4대국 보장안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

걸고, 박정희 정권의 안보논리와 경제성장론의 허구성을 정면에서 공격함으로써 대중의 

선풍적 지지를 받았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이 종신 총통제를 획책하고 있다” 고 폭로

하며 선거에 나섰는데 박정희는 “색깔론”과 “지역감정” 으로 맞섰다. 당시 외무부 장관이

었던 최규하는 “김대중 후보의 언론체육인 등의 남북교류, 4대국 안전보장, 예비군제 폐지 

등의 공약을 북한이 지지했다” 라고 발표했고 국회의장 이효상은 “박 후보는 신라 임금의 

자랑스런 후손이다. 그를 뽑아 이 고장 사람을 천년만년의 임금으로 모시자” 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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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이 마지막”(조선일보 방우영 사장이 조언한 읍소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출

마한 박정희는 이 선거에서 총투표의 51.2%(유효투표의 53.2%)를 획득, 43.6%(유효투표의 

45.3%)를 얻은 김대중을 95만 표차로 따돌렸으나, 부정ㆍ불법ㆍ관권선거라는 비난을 받았

다. 김대중은 전체 도시표의 51.5%, 서울에서 58%의 득표율을 보여 박정희의 39%에 비

해 도시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김대중의 예언대로 이후 16년 동안 국민직접투표 없

이 대통령이 선출되게 된다.

삼선 개헌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ㆍ불법을 동원했음에도 근근이 당선된 박정희는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 를 선포한다. 표면적 이유로는 중공의 ‘유엔’ 가입을 비

롯한 국제정세의 급변, 그 틈을 탄 북한의 남침 위협을 들었다. 박정희는 담화를 통해 “이

것(민주체제)을 수호하기 위하여는 응분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며 “필요할 때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마저도 스스로 유보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획책하며 초헌법적으로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이후 1년이 채 안되

어 10월 유신이라는 또 다른 초헌법적 비상조치를 마치고 1972년 12월 23일 통일주체국

민회의 대통령 선거에 단독 출마하여 2,359명 투표에 2,357명 찬성, 무효 2명으로 8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결국 박정희는 '살아서 역사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

았고, 그의 딸인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은 참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많은 일을 저지른 것이 

밝혀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 2039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 

1971년 12월 6일, 2,882일 후 부하의 총에 살해당할 이가 국가비상조치를 선포했다.

  


